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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C 감산소식에 국제유가 급등!
석유공사, Brent유 및 WTI 1달러 내외 급등 … Dubai유 24.30달러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원유 감산 소식에 국제 현물시장의 원유 가격이 급등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9월24일 현지에서 거래된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는 전날보다 무려 1.07달러 

오른 배럴당 28.02달러를 기록하며, 9월15일 28.10달러 이후 10일만에 28달러 선을 회복했다. 북해산 Brent유도 

0.90달러 상승해 27.09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그러나 시장요인이 하루 늦게 반영되는 중동산 Dubai유는 24.30달러로 0.21달러 하락했다.

8월에 비해 10% 가까이 가격이 떨어지며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다시 불안한 조짐을 보이기 시

작한 것이다.

9월 들어 Dubai유 평균거래 가격은 8월보다 2.32달러, Brent유는 2.77달러, WTI는 3.38달러 떨어진 상태이

다.

석유공사는 OPEC의 감산 결정으로 국내 도입분이 많은 Dubai유 가격이 4/4분기 25-26달러(연평균 26.2달

러)의 가격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OPEC은 9월24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빈에서 11개 회원국과 6개 비OPEC 산유국 대표가 참석한 가

운데 총회를 열어 생산쿼터 유지를 결정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깨고 1일 2540만배럴의 생산쿼터를 2450만배

럴로 감산키로 합의했다.

이라크 석유 생산의 점진적 회복과 최근 미국의 석유재고 증가, 비OPEC 산유국의 생산증대 등으로 목표유

가인 25달러 방어가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나 세계 경제회복 노력에는 적지 않

은 악영향이 우려된다.

다음 OPEC 임시총회는 12월4일 같은 장소인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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